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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합계출산율1) 1.5 미만

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8a).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Statistics Korea, 2018b)인 역대 최저로, 상황은 개

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9). 본래 장래인구 추계는 5년 주기

로 작성되어 발표되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 추계를 공표한 것이다. 2017년의 출생, 사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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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변동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빠

르면 2019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

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며, 2067년에는 1982년의 인구수준

인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향후 50

년 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고

령인구 비중은 급증하여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

구가 46.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Lee(2018)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우리나라 3,463개 읍⋅면⋅동의 약 43%가 소멸 

위험에 있으며, 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57.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도지역의 경우, 70%

가 넘는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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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러한 지역에 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저하로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 경제 및 공

동체의 붕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

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촌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행

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이며, 인

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인 지

역을 말한다(www.law.go.kr). 2014년 기준으로 109개 시⋅
군, 466개 읍⋅면 산촌이 해당되며 전 국토 면적의 43%

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 인구는 약 142만 명으로 우리나

라 전체 인구의 2.7% 수준이다. 우리나라 산촌은 1990년

대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였으며, 1990년대 후반

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바뀌었고 2000년대 이후에

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Min and 

Kim, 2014). 입지적 특성에 따라 산촌의 인구 유출이나 

고령화는 평야지역인 농촌과 비교했을 때 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Chang and Lee, 2019). 지금과 같은 현상

이 지속된다면, 산촌의 소멸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국토

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촌인구와 관련된 긍정적 변화가 

있다. 바로 귀산촌 인구의 유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인한 도시민의 이

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증가 등으로 

매년 6∼7만 명의 인구가 산촌으로 유입되고 있다.3) 이는 

귀농어⋅귀촌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최근 

산촌의 인구 유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촌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낮지만 국토 환경의 보전과 수자원의 함

양, 생물다양성 유지, 전통지식의 보전 등 공익적 측면에

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산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현상은 지역의 경제침체나 공동체의 붕괴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안정과 국민생활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산촌의 인구추이 분석과 전

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의 인구를 추정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사

회 정책을 입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Lee and Cho, 

2005).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산촌의 미래 인구 자료

는 앞으로의 산촌 정책 방향이나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인구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

체이다(Lee et al., 2013). 인구 규모와 구조, 공간적 분포

는 출생, 사망 및 인구 이동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사회 변화는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인구의 변화는 다시 사회 현상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미

친다. 즉 인구와 사회 현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양

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경제, 

고용, 보건, 복지 등의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

본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

들은 인구 추이를 분석하고, 미래 인구를 추계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가 전체 혹은 시⋅
도별 인구 구조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거나 기초 자치단체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인구 구조를 분석하여 지방단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

용한다. 

우리나라의 산촌, 농촌에 대한 인구 추이와 전망 연구

도 이러한 목적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산촌의 인구 

추이에 대한 연구는 Min and Kim (2014) 연구에서 처음 

다루었다. 전국산촌기초조사4)를 통해 연도별 산촌인구 

통계가 제시되었지만 장래 추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

는데, Min and Kim(2014) 연구에서는 1990년도부터 2010

년까지의 산촌인구 변동의 특징과 2030년까지의 산촌 

인구를 추계하였다. 2005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촌진흥

지역(105개 시⋅군, 41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코호트 변화율(cohort-change ratio)을 활용하여 2030

년까지의 산촌 인구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2030년 산촌 

인구는 6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까지 감

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농촌을 대상으로 인구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다

수 수행된 바 있다. 1990년대에는 주로 196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

른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won and Choi, 

1990; Kwon, 1992; Kim, 1996; Kim and Choi, 1998). 우

리나라 전체 인구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고 인구구성비

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어

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특

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변화, 즉 이촌향도 현상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의 유출과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역단위별 인구 구조 특성을 고려한 지역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계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로 나타

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농촌사회 커뮤니티 및 가족구성

원의 변화 모습을 특정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난다(Kim, 2001; Yang, 2007;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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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Shim, 2008). 1990년대 연구가 농촌의 인구 

유출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인구 유출과 감소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 거주 인구와 사업체 

분포의 특징을 분석하여 인구유출이 지역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거나(Chae et al., 2007), 우리

나라 대표적인 대도시와 인접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별 지역 총생산액을 비교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산

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Shim, 2008). 

또한 농촌의 인구를 전망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

다(Kim, 2003; Park and Park, 2003; Lee, 2007; Han, 

2015). 농업정책의 실제 대상인 농촌, 농가 인구의 전망

을 통해 중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밝히고 농업 인력과 농

촌인구에 대한 정책과제와 육성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를 전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소적인 방법

(component method)과 비요소적인 방법(non-component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Han, 2015). 먼저 요소적인 

방법은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5)

에 의거하여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 인

구 이동의 3가지 요소의 변화를 가정하여 인구를 추계하

는 방법이다.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Kim(2003), Lee(2007) 등 다수의 농촌 

인구전망과 관련된 연구가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한 인구 추계는 기준년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 장래 연령별 출산율, 장래 출생성비, 장래 

성별⋅연령별 사망율, 장래 성별⋅연령별 이동률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05). 생존

인구에 대해서는 연령별 사망과 이동을 차감하여 장래인

구를 구하고, 출생인구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낳는 출생

아 수에 사망과 이동을 차감하여 다음해 인구에 포함시

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장기간의 인구를 추계

하는 것이 코호트요인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특성별 출생, 사망, 인구 이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쉽고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 혹은 대규모 시⋅도 단위

만 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의 장래 인구 추계

에는 활용이 어렵다. 

비요소적인 방법은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인구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를 예측

하는 방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각의 

요소에 중점을 두지는 않기 때문에 각 요소별 자료를 활

용하지 않아도 인구를 예측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코호트변화율법(cohort-change ratio method)이 대표적이다. 

코호트변화율법은 Hamilton과 Perry(1962)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된 인구 추계방법(H-P 기법)으로 사망과 

인구 이동에 대한 자료 없이 기존의 인구 센서스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기준시점 이전

부터 기준시점까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만으로 생존

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 없이 두 시점의 연령별 

인구수만 알면 장래인구 추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

식을 활용하면 출생, 사망, 이동 자료를 알 수 없는 소규

모 지역의 인구 추계가 가능하다.6) 

인구 전망의 목적은 미래의 인구를 정확하게 예측하

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여 미래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

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선행연

구에서 활용한 인구추계 방법을 활용하되, 2014년에 재

정의된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장 최근 인구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산촌 인구를 추계하였다. 

III. 연구방법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에 등록되어 있

는 전국 읍면동, 성별, 연령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 

중 산촌 읍⋅면 인구자료를 추출하여 2000년부터 2018

년의 총인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자료를 구축하고 인

구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산촌의 인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

한 인구 추계 방식 중에서도 출생, 사망, 이동 자료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코호트변화율법

(cohort-change ratios method)을 이용하였다. 출생아수는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 대신 법적 가임연령층 여성인구

(15∼49세)에 대한 0∼4세 인구 비율인 모아비(母兒比)

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7) 

IV. 결과 및 고찰 

1. 산촌인구 추이 

가. 총 인구 추이

2000년에 약 175만 명에 달하던 산촌인구는 2009년 

145만 명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인구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촌인구는 약 142만 명으로 2000

년과 비교했을 때 약 23%가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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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

구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3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46만 명으로 약 34%가 증가한 반면, 15세∼64세의 생산

인구는 2000년 120만 명에서 2018년 87만 명으로 약 

29%가 감소하였다(figure 1). 

우리나라 산촌 인구의 정점 연령을 살펴보면 고령화

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에만 하더라

도 산촌 인구 비중 중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20∼24세

였지만, 2015년 정점을 나타내는 연령은 55∼59세로 인

구 정점 연령이 점차 고령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 또한 2018년 기준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2.2%로 2015년 기준 도시지역의 고령화율

이 11.4%, 농촌지역이 21.6%인 것과 비교할 때 타 지역

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의 변화(20∼39세)를 농촌과 산촌으로 구

분해서 살펴보면, 산촌의 고령화율이 농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 비율은 보다 급격하게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Chang and Lee, 2019). 

나. 지역별 추이 

466개 산촌 읍⋅면을 시, 도, 광역시로 구분하여 지역

별 산촌 인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
인천 등의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 지역을 제

category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age

0∼14 241,377 180,724 137,346 110,786 109,580 106,314 102,894

15∼64 1,212,185 1,015,443 921,669 893,041 894,359 879,103 863,598

over 65 305,164 362,329 400,131 434,822 439,719 452,073 459,308

total population 1,758,726 1,558,496 1,459,146 1,438,649 1,443,658 1,437,490 1,425,800

rate of change(%) -11.38 -6.37 -1.4 0.35 -0.45 -0.82

rate of age over 65 population(%) 17.4 23.2 27.4 30.2 30.5 31.4 32.2

Figure 1. Population change in mountainous area(2000∼2018) 

Figure 2. Age distribution change in mountain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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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타 지역의 산촌인구는 모두 감소하는 양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고령화율 또한 경기⋅인천 및 강원 지역의 

산촌이 타 지역의 산촌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근 산촌 인구 증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Table 1). 

다. 세대별 추이 

세대별 산촌인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대별 코

호트변화율을 살펴보았다. 코호트(cohort)란 동일한 속성

을 가진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세대별 코호트는 같은 

해에 출생한 집단을 의미한다. 즉 코호트변화율은 기준

년도 t년에 같은 해에 출생한 인구집단의 수가 t+a년에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의 각 세대별 

코호트 변화율을 구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촌 인구 모든 세대에서 코호트 변화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산촌의 인구감소율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

내는 결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40∼44세→45∼49세, 

45∼49세→50∼54세, 50∼54세→55∼59세의 코호트변화

율이 1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이들 세대의 인구 유입

이 유출보다 많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40∼50

대의 귀농⋅귀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 결과 

그들의 자녀세대인 10∼14세, 15∼19세, 20∼24세 인구 

유입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코호트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과 강

원지역에서 0∼4→5∼9세, 5∼9→10∼14세, 15∼19→20∼

24세 인구 코호트변화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전국 산촌분포 지

Gyeonggi/
Incheon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am
Gyeongbuk/

Taegu
Gyeongnam/

Ulsan

forest area (% of land area) 51.1 81.5 66.3 49.7 54.9 56.1 70.3 66.6

population
(persons)

2005 86,221 402,705 132,392 76,796 144,294 128,422 375,345 212,321

2010 89,512 384,307 123,662 71,973 135,665 114,631 339,523 199,873

2015 94,823 396,993 120,844 68,399 132,334 106,442 326,632 192,182

2016 95,525 394,760 120,173 67,659 131,692 105,202 338,000 190,647

2017 96,042 392,754 119,416 66,693 130,158 103,841 339,199 189,387

2018 95,644 392,775 117,669 65,235 128,873 102,190 337,392 186,022

rate of population change(%) 
(2005-2010)

3.82 - 4.57 - 6.59 - 6.28 - 5.98 - 10.74 - 9.54 - 5.86 

rate of population change(%) 
(2010-2015)

5.93 3.30 - 2.28 - 4.97 - 2.46 - 7.14 - 3.80 - 3.85 

rate of age over 65 population(%)
(2018)

26.6 25.3 35.8 33.7 32.9 38.4 35.1 37.9

Table 1. Mountainous area population change by province 

Figure 3. Cohort-change ratios in mountainous area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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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중 유일하게 0∼4→5∼9세, 5∼9→10∼14세 인구코

호트 변화율이 1이 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별 산촌인구 추이와도 연계되는 결과로 일부 

수도권에 집중된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영향인 

것으로 간주 된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코호트변화율이 

1이 넘는 연령대가 40, 50,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기⋅인천은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젊은층부터 변화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으

로 볼 때, 30대 전⋅후반의 인구유입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한 산촌으로부터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촌인구 전망 

본 연구에서는 장래 산촌인구 전망을 위해 3가지 시

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라 산촌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인구 감

소율이 완화된 시기인 2010∼2015년의 인구코호트변화

율을 적용한 긍정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농산촌 이주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의 유

입 현상이 나타난 시기로 2005∼2010년의 인구 코호트

변화율을 적용한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산촌인구

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인 2000∼2005년의 인구코호

트변화율을 적용한 부정적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이상

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코호트변화율법을 적용하

여 산촌의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도 2050년의 산촌인

구는 약 8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고, 기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56만 명,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

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3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최근 산촌으로의 인구유입이 반

영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산촌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

나는 인구구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0∼2015년의 인구

코호트변화율을 적용한 인구전망 결과를 연령대별로 구

분해 보면, 15∼64세의 생산인구는 2000년 약 121만 명

에서 2050년 약 31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65세 이

상 고령인구는 2000년 약 31만 명에서 2050년 약 48만 

명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전

Figure 4. Cohort-change ratios in mountainous area by province (2015)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Scenario 1.
cohort-change ratio

(2010∼2015) 
1,438,649 1,398,267 1,337,491 1,262,677 1,173,003 1,065,698 944,008 820,713 

Scenario 2.
cohort-change ratio

(2005∼2010) 
1,438,649 1,316,476 1,188,684 1,062,042 935,298 806,753 679,405 561,359 

Scenario 3.
cohort-change ratio

(2000∼2005) 
1,438,649 1,245,016 1,066,741 906,067 757,721 618,888 492,008 382,611

Table 2. Population projection in mountainous area by 3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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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2030년, 2050년 인구피라미

드를 그려본 결과, 2015년 산촌인구는 50대, 60대, 70대 

인구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후 2030년에는 60

대, 7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2050

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

는 역피라미드 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촌은 여성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성비 불균형

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산촌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최근의 귀산촌인 유입 

추세를 반영한 긍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산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2015년 산

촌인구코호트 변화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산촌인구

는 2015년 143만 명에서 2030년 약 12% 감소한 126만 

명, 2050년에는 2015년에 비해 약 43%으로 감소한 8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8년 청주시 인구가 83만 명

인 것과 비교하면, 2050년 우리나라 산촌 인구는 지방 

중소도시 한 곳 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30년 후의 산촌은 인구 

유입이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소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9)(Chang and Lee, 2019). 

산촌은 국토 면적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면

적이 넓게 분포된 지형 특성상 우리나라 촌락의 대표적

인 형태이다. 국유림의 75%, 공유림의 64%가 산촌에 존

재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산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현상은 사회 

구조적 측면이나 국토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 목재 및 임산물 등의 생산기능이 저하될 것

이고 산림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면서 자원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는 

재난 및 재해발생 위험을 높이고 국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산지뿐만 아니라 주택, 커뮤니티 공간, 각종 생활

기구, 자재 등에 대한 자원관리 능력 또한 떨어지며 결

국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산촌의 인

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해 산촌의 기능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산촌 유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은퇴세대, 장년층의 

귀산촌 증가로 산촌의 인구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지만, 

전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촌의 발전과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촌에 거주하며 살아가길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의 협력체계

observed projected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by age 
group

(person)

0∼14 110,786 95,555 80,194 67,274 56,523  47,776 40,187 33,677 

15∼64 893,041 827,275 716,851 609,168 511,178 426,569 361,864 305,190 

65+ 434,822 475,437 540,446 586,236 605,302 591,353 541,957 481,846 

total 1,438,649 1,398,267 1,337,491 1,262,677 1,173,003 1,065,698 944,008 820,713 

aged population(%) 30.2 34.0 40.4 46.4 51.6 55.5 57.4 58.7

Table 3. Population projection in mountainous area applying to cohort-change ration for 2010∼2015

Figure 5. The change of population projection pyramid in 2015, 2030 and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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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 일자리, 교

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촌 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

들이 함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

히 경기, 강원의 산촌 읍⋅면으로 젊은층 인구 유입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수도권이나 중소도시에 

인접하여 산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충족

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귀산촌인의 일자

리를 제공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 읍⋅면 전체에 대한 인구통계학

적인 특성분석과 함께 인구 전망을 실시하였다. 인구의 

이동 방향, 인구 변동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실행하지 못했다. 또한 466개 산촌 읍⋅
면의 지리적 위치나 경제여건 등에 따른 인구 증감의 특

성을 살펴보는데 부족했다. 향후에는 산촌 인구 증감의 

특성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읍⋅면 단위

의 산촌 인구 전망을 통해 지역별 변화 특성을 세부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

대별 특성에 맞는 산촌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주1) 가임여성(15세∼ 49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주2)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의 경우,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20.7%인 
것과 비교할 때 도지역의 소멸위험이 매우 크며 비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추세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주3)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 자료 중 466개 산촌 읍⋅면으로 이주
한 인구를 추출한 결과로, 2013년 약 5만7천 명, 2014년에는 6
만2천명, 2015년 6만 9천명, 2016년 약 7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
는 추세를 보인다(산림청 내부자료). 

주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촌진흥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산촌에 대해 10년에 한번씩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산림자원분포 및 이용, 산촌인구 변동, 산
촌 경제, 산촌 문화 및 전통 등이 포함된다. 

주5) P(t+n)=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아수, D: 사망
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주6) Lee and cho(2005)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우리나라 구와 군 
지역에 적용해본 결과 전체적인 오차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연령
별 상대적인 분포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장년층 인구에 대한 장래 인구 추계는 오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H-P 기법은 군-구 단위보다도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
별 장래 추계도 가능한 실용적인 방법이며 학술적인 의의 보다
는 실제 정책적 활용에 보다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7) H-P법은 두 시점의 연령집단의 인구변화율을 직접 구하고 그 
연령별 변화율(Cohort Change Ratio, CCR)이 기준시점에서 다
음 기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구 변화를 전망한다. 
하지만 CCR을 구할 때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0-4세), 

그 이전 센서스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구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출산율을 이용하여 태
어날 인구에 대한 추계를 실시해야 하는데 소규모 읍⋅면 지역
의 경우 연령별 출산율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H-P법에서는 Smith et al.(2001)이 제안한 모아비(child-woman 
ratio, CWR)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구한 뒤 이전 센서스
의 가임기 여성 인구에 적용하여 출생아 수를 추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8) 2000∼2017년의 농촌과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 변
화 추이와 20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인구 비율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Chang and Lee, 2019)

     

2000 2005 2010 2017

고령화 인구 
비율(%)

농촌 14.0 17.6 19.6 21.1

산촌 17.4 23.2 27.4 31.4

청년인구 비율(%)
농촌 29.3 26.4 24.0 25.3

산촌 27.5 24.1 20.2 16.8

주9)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이라는 가정하
에 65세 이상 인구대비 가임여성인구(20-39세)의 비율을 지방
소멸위험지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일 경우인 0.5를 기준으로 5단계로 소멸
위험지수를 구분하고 있다. 이 방법을 차용하여 466개 읍⋅면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촌 소멸위험지수를 산정한 결과, 2018
년 기준 72.7%(339개 읍면)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
며, 24.0%(112개 읍면)의 산촌이 소멸위험진입으로 구분되었다
(Chang and Lee, 2019). 

     * 지방소멸위험지수 구분: 1.5이상(소멸위험 매우 낮음), 1.0∼
1.5미만(소멸위험 보통), 0.5∼1.0미만(주의단계), 0.2∼0.5미만
(소멸위험진입 단계), 0.2미만(소멸고위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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